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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출산 연령 조절효과

양 유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현재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개인주의,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저

출산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령출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하여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목적

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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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 소재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첫 출

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산으로 연구대상

자를 분류하여 30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업체를 통해

2023. 03. 22-04. 05(15일)까지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분석, 신뢰도분석, 기술

통계,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첫 출산 연령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

에 미치는 영향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가족의 도움과 함께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

령출산 어머니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원정책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능성, 고령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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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현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독립성 확보에 따른 비혼으

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많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

히 개인주의 확산,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 적령기 지연에 따라 자녀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사

회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과 관습을 이해하게 된다(Katz & McClellan; 유경

훈, 정미애, 2022). 그리고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과 함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능력 다양성을 요구하고(김진영, 2023),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은 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홍혜진, 김경숙, 2020).

또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관계

를 유능하게 맺는 능력을 배우고 형성하는 것은 발달과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부분이다(송민영, 2018). 이러한 발달과업에서 필요한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며, 이는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사회적 기

술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준과 조건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과 행동

및 정서를 사회적인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행동적·정서적 능력을 포함한

다(Hebert-Myeres et al., 2006).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자신을 사회 구

성원임으로 인식하고, 부모와 또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해 나가는 능력이다(김수아, 2021; Lam et al., 2018). 또한 유아가 자신의 정

서·행동 조절 능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인지적·정서적 영

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Hubbard & Coie, 1994;

Raver & Zigler, 1997; Rose-Krasno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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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으로 사회적 적응 달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력(Lim, 2019)을 말한다.

그리고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원만한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며, 올바른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

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현주, 2018; Mendez et

al., 2002; Odom et al., 2008).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누적되면서 발달되는 경

향성을 보이는데(최윤희, 문혁준, 2018),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원만한 사회생

활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또래 관계 및 교육기관의 적응을 비롯한 유아의 사회·정

서발달과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혜진, 김경숙,

2020). 따라서 유아기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정영미, 2021; Raver

& Ziegler, 1997)로,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성공적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윤지민,

2021; Denham, 2006).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들은 대체로 좋은 기분 유지, 또래와 긍

정적 관계 형성,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유머 이해하는 능력, 적절한

권리와 요구 주장,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 및 다른 유아, 성인과 적절

한 협상·타협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McClellan & Katz, 2001). 그리고 사회적으

로 유능한 유아는 다른 사람과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며 삶에 만족도를 보인다(Kostelnik et al., 2009). 또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이며, 사회성 발달은 물

론 정서발달과 인지 발달 역시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Arnold et al., 2012;

McClelland & Morrison, 2003).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며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Woo, 2013)이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정서 및 인지 발

달과 연관성이 높고, 유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이혜수, 서주현, 2021; Denham, 2006; Raver &

Zigler, 1997). 그리고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

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삶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Shim & Lim, 2018)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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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주 양육자인 어

머니를 중심으로 이를 확인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

상호작용(송민영, 2018),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변인(임현주, 2018),

양육 스트레스, 가족건강성(홍혜진, 김경숙, 2020),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박남

심 외, 2020), 부모의 부부갈등, 가족 상호작용(성영실, 이성주, 2021), 양육 스트

레스, 정서조절능력(조효숙 외, 2021), 부모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정영미,

2022),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대감(홍예지, 2022), 유아의 정서성, 양육 참여,

양육효능감(배영은, 심미경, 2022), 유아의 기질, 실행기능(최윤정, 차미숙, 2022),

사회적 지지, 가족상호작용, 양육 스트레스(서현선, 2023) 등 연구가 진행되었고,

공통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최신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자녀가 최초로 밀접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김완식,

강영신, 2013). 그리고 가정은 자녀가 협력성, 책임성과도 같은 사회적 유능성 형

성에 일차적 장소로, 부모 모두는 자녀가 적절한 사회관계를 맺도록 하는 능력인

사회성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송민영, 2018). 즉 유아는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육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전까지는 경험

하지 못했던 부모 역할에 대해 많은 혼란과 부담감(황지애 외, 2016)을 느끼고

있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처음 양육하

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은 양육 스트레

스로 이어질 수 있다(김보미, 김경철, 202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발달

및 행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나 어려움, 부담감 등을 의미한다

(Abidin, 1990).

대체로 어머니들은 직장 업무, 가족 돌봄, 자녀 양육 등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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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고(유계숙 외, 2020), 한국 사회에서 공동양육이 늘고 있고, 취업모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대부분이다(오가영,

한지현, 2019). 즉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왔지만, 현

대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외에도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

인다(신수정, 문리학, 2020).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김동선, 문혁준,

2022), 자녀의 사회적 발달이나 유능성에 부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유아 발달 및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강보미, 김경철,

2023). 즉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가 영유아기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최은아, 정계숙, 2015)이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를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적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박남심 외, 2020; 서현선, 2023; 송민영,

2018; 정영미, 2022; 최우수, 성영실, 2021; 홍예지, 2022; 홍혜진, 김경숙, 2020).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박성매, 2019). 그리

고 김동선, 문혁준(2022)은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삶에서 제거가 불가능 하

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할 방안 모색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여 양육 스트레스 완화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

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분담은 아

직까지 개선이 미흡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이다(여성가족부, 2022).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2

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5~49세 기혼여성 959명 중 30%(288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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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아이 출산’으로 조사되었고, ‘2년 내 출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671명

중에서 37.9%(254명)는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여성들

이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늦은 연령 등으로

조사되었다.

출산 연령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을 고령 출산으로 정의

(문선영, 2018)하였고, 이에 이 연구에서도 고령 출산을 만 35세 이상으로 정의하

였으며, 늦부모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된다. 통계청(202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35

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 35%, 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톱뉴스, 2023). 즉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 연

령이 늦어지거나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것이 원인(Burkimsher, 2015; Simoni et al,

2017)이며, 심리적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도 첫 출산 연령이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첫 출산 연령 지연에 따라 비교적 고령 나

이 출산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자

녀의 양육에 따른 곤란함이나 부담감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oplan et al.,

2003). 즉 여성은 출산과 함께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영아를

위한 수유, 배변, 수면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돌봄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인 영아

기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첫 자녀인 경우 어머니

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다(박새롬, 박혜준, 2016). 특히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써 누적되어 부모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주세은, 2010).

그리고 고령 출산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를 가져오는데, 고령 출

산으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차삼숙, 2005). 그리고 고

령 출산모의 경우 신체적으로 일반 출산모에 비해 회복이 더디므로 출산 후유증

을 더 심하게 경험하기도 한다(박희진, 2006). 특히 고령의 어머니들은 비교적 나

이가 적은 부모들보다 자녀의 친구 부모들과의 관계 맺음, 미래에 대한 준비, 신

체적 조건에 대한 활력소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부모의 역할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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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김용미, 2005; 박경순, 2012; 이민자, 2009).

국내 고령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늦부모됨에 대한 탐색적 고찰(김용미,

2005), 고령 출산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에 미치는 영향(주세은, 2010), 고령 출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 분석(최

혜원, 2013), 늦둥이 어머니의 육아 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

구(문선영, 2018)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고령 출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늦부모와

일반부모의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 비교연구에서 늦부모는 일반

부모보다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자,

김용미, 2007).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새롬, 박혜준, 2016) 등이 확인되었다.

어머니 출산 연령 관련 선행연구로 일반 출산모에 비해 고령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Roosa, 1988; 이민자, 2009)가

있으나, 반대로 고령 출산모는 일반 부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김

기현, 2000; 편은숙, 2004)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특

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아이가 교육

기관에 입학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강보미, 김경철, 2023; 이미영, 2019). 또한 고령

출산모의 연령이 만41세～43세, 만44세～46세 집단이 만47세 이상 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주세은, 2010). 이외에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

라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있지만,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

레스,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미예, 2018).

이에 어머니의 특성 변인 중 출산 연령은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고령 출산 어머니가 계속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출산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다수 확인되었으나,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관한 연구는 이

미 10년 이상 경과 하였고,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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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따

른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확인되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점차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이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인을 포함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목적에 적합하고

탐색할 수 있는(이예진, 윤수정, 2018)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어머니의 출산 연

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향후

고령 출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국내 저출산 문제와

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 연구는 제주도 내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 간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가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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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래 연구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조절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질

적 또는 양적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고길곤, 2021). 그리고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련성의 크기나 방향이 변화되는 경우에

조절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계가 약하거나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조절효과를 지지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이 가능하다(Baron & Kenny, 1986; 서영석, 2010).

또한, 조절변인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이론을 토대로 조절변인을 선정해야한다

(Jaccard et al., 1990). 그리고 통계적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을 실시하여

효과크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G*Power

3.1 프로그램의 F tests 통계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Faul et al., 2009),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와 검정력 .95을 설정하여 표본수 89개

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300명의 표본수를 확보하였기에 조절변인 선정을 위

한 고려사항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조절효과의 검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제3의 변인의 값

또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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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연속형 변인이나, 조절변인은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인

과 연속형 변인 모두 가능하다(유성모, 2015).

이 연구에서는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연령에 따른 선

행연구가 현재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시대적 요청,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하

여 첫 자녀 출산 연령을 일반출산(35세 미만), 고령출산(35세 이상)으로 두 집단

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형태의 조절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조절변수인 첫 출산 연

령을 조절변수가 가능한 수준인 값은 0과 1를 갖는 더미변수의 형태로 정의하였

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Ⅰ-1에 제시하였다.

가. 출산 연령

그림Ⅰ-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영향에서 출산 첫

연령의 조절모형



- 10 -

출산 연령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연령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 출산

모의 연령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이 연구에서

는 출산 연령에 따라 고령출산과 일반출산으로 분류하였다. 즉 첫 출산 연령의

기준은 국제산부인과학회(1958)에서 35세 이상 임산부를 고령출산이라고 분류한

것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 출산 연령 기준으로 고령출산(35세 이상), 일반출

산(35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일들에 대해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

한다(송정미, 202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

신적, 신체적 피로와 역할부담감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의 축약형을 번안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양육 스트레

스 척도(K-PSI 축약형)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12문항,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

해 필요로 하는 타인과의 관계유지능력, 사회적 기술, 정서적 및 인지적 영역 등

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이혜원, 200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현심(1994)이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Scale-Kindergarten)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어

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적응성(11문

항), 인기도/지도력(8문항), 사회적 참여(5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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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 고령 출산의 개념

현재 국내에서 고령 출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Grime와 Gross(1987)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3가지로 분류하여 30세, 35

세, 40세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설정하였다.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bstetrics and Gynecologis)에서 정의한 고령 출

산의 개념은 임산부가 첫 생존 가능 유아를 만 35세 이상일 때 출산한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즉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 고령 출산의 기준을 제시한 이후 대부분

의 연구는 출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 고령 출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일 때는 고위험 산모로 분류하고 있다(조수진,

2017).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령 출산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를 인용하며,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32～33세 정도까지도 주의할 대상으로 보는 의사들도 있다(강희경,

1994). 그리고 국내의 의학적 선행연구에서도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여

성을 고령 출산모로 정의하고 있다(박희진, 2006; 하중규, 2007; 황지영, 2003).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산과 초산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만 35세 이후에 자

녀를 출산한 경우를 고령 출산모 혹은 늦둥이 부모라 정의하였다(강희경, 1993;

임은정, 2001; 조혜주, 2003). 또한 김용미(2002)는 늦둥이 부모에 관한 문헌고찰

(2002)과 탐색적 고찰 연구(2005)에서 부모 모두가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

한 경우를 늦둥이 부모(늦부모)라 정의하였다. 이민자와 김용미(2007)의 연구에서

도 늦부모를 부모 모두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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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부모에 대해 정의한 국외 학자들의 견해들도 산모의 연령 부분에서 다소 차

이가 있었는데, Reece(1993)는 35세 이후로 출산을 늦춘 여성들을 늦출산 집단으

로 분류하였으며 Yarrow(1991)는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늦부모

라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Frankel과 Wise(1982)는 33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집

단을 늦부모 집단이라고 하였고, Cowan과 Cowan(1992)은 30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늦부모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민자, 2008).

지금까지 세계 산부인과 학회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서 제시한 고령

출산모의 연령과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비롯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령 출산모의 나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 고령 출산 어머니

란 어머니가 만 35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국내 출산 연령 현황

최근 국내외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여성들의 출산 나이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관, 자녀관을 비롯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이는 전

통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

회에서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결정되면서 사회구조가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일

과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아가치관의 갈등과 자녀 양

육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저출산의

문제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현상이며,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증가 원인과 직결

된다(김태홍 외, 2011).

고령 임신은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bstetrics and Gynecologis)에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상황에 해당한

다고 정의하였다. 통계청(2023)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연령은 2005년

30세에서 2015년 32.2세, 2022년 33.5세로, 전년 대비 출산 연령이 0.2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34~35세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것이며,

이런 현상은 과거 유럽에서도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한국일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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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23)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였

는데,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23).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인구를 유`

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과거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면서 출산율이 줄었다

가 늦게 아이를 낳으면서 2000년대 초반 다시 회복되었다. 즉, 유럽의 경우는 여

성들이 가임기가 끝나기 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율이 다

시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혼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먼저라는 인식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런 ‘출산율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분

석하였다(한국일보, 2023).

통계청(2023)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

르면,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의 원인은 ‘20대 임산부’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은 44.0명,

20대 후반(25~29세)은 24.0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여성들의 출산 시기는 점점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30대 후반 연령층

그림 Ⅱ-1 국내 출산율 변화

자료: 통계청(2023). 출산율 증가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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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0.5명 증가했지만, 20대 후반 연령층은 3.5명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고, 30대 초반의 경우 5.4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40대 초반(40~45

세) 출산율은 지난해 7.6명에서 8.0명으로 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

에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로 전년 대비 0.1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나타났고, 이는

동년 대비 0.4세 상승한 결과이다. 첫째 아이는 전년도보다 8000명(5.5%)이 늘어

났지만, 둘째 아이는 1만5000명(16.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연

령대에 비교해 40대 초반 출생아의 수는 1만5700명으로 전년(14만7000명)보다 1

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7%로 전년

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도 유럽처럼 ‘출산율 회복’

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한국일보, 2023).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에 대한 보고에 따

르면, 국내 저출산의 문제는 비혼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2)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

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결혼을 해야 한다(%) 56.0 53.9 42.9 45.8 42.0 39.1

자녀를 가져야 한다(%) 54.0 54.1 44 46.1 41.8 37.2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연령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 역시 급속도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의 필요성은 2016년 56.0%, 2019년 45.8%, 2021년 39.1%로 불과 5년 사이

16.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산에 대한 필요성은 2016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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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6.1%, 2021년 37.2%로 16.8%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미래

출산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부정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면서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비혼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둘째 아이 출산

율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Ⅱ-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2)

조사항목 조사 결과 함의

결혼 의향

ㅇ 미혼 남성의 65.7%, 미혼 여성의 47.3%가 결혼 희망

ㅇ 연애 중인 경우로 한정하면 남성 74.3%, 여성 66.2%로

증가

희망/이상

과 실제가

다른 상황이상자녀

수
ㅇ 평균 2.09명

결혼

적령기

(규범성)

ㅇ 모두 결혼 적령기에 대한 외부 규범성이 있다고 인식

* 남성 88.4%, 여성 95.5%

- 외부적으로 정해진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령기를 넘긴 여성의 결혼 의향은 적령기 전보다 낮아짐

* 64.7 → 48.4%, 약16%p 하락

ㅇ 스스로 정한 결혼적령기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내외

* 남성 58.5%, 여성 48.1%

- 스스로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의향이 높아짐

* 남성 70.5 → 80.7%, 여성 43.1 → 56.3%

주 변 에 서

결혼을 해

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 효

과가 더 큼

결혼 독촉

ㅇ 부모·가족·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

으면,

- 생각에 변화 없다(61.0%) > 더 하기 싫어졌다(26.6%)

>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12.3%) 순

자료 :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실(202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

혼 가치관 조사.

* 24-49세 미혼 834명(男 458명, 女 376명) 대상 조사(’2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이므로, 청년 및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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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

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의 비자발적 비혼을 막으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

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보육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등 양육지원 정책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

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제주도 출산 현황

서울시와 서울시정책연구원(2022)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

를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4대 분야(안심돌봄 편

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에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가정

내 아빠의 양육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주 양육자의 특성과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공통 부모교

육’, ‘부모교육’, ‘부모상담실’, ‘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가정양육지원사업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제주

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아동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 전체 17,973명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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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아동현황(2023년 3월 기준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계
제주시 985 2,638 3,036 3,098 2,589 1,061 49 13,456

서귀포시 261 790 955 1,034 767 679 31 4,517

계 1,246 3,428 3,991 4,132 3,356 1,740 80 17,97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0~40대 젊은층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인구

불균형이 심각하다(제민일보, 2023). 더 큰 문제는 10~40대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2년)에 의하면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1%이다. 반면, 재정수입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인구인 청소년과 청년층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

하며, 초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제민일보, 202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저출산과 인구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청소년 및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 예전보다 수월해지면서 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

다. 이러한 국내 사회의 구조를 단시일내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촌에도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과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제민일보(2023)에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들이 출산기피 현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2023)의 연

구보고서는 2016년 이후 제주지역 혼인율이 점차 하향되고 있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남성보다 여성들의 혼인율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경제

적 부담,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 없이 동거

하거나, 결혼 없이도 동거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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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국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 통계청(2023). 인구조사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불균형과 출산

문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별, 세대별로 저출산·

저소득 양육자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실직 미취업 주부 포함) 및 산후~

영아기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가치관의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자

육아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와 함께 하

는 경우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

성이 제기된다.

가.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생활과 육아, 교육 등 수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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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

중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으로 부정적 감정인 우울 증상과 무력감, 높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다(김은영, 2021).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데,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손상시키고, 가족체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Gjesfjeld et al., 2010).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사건 혹

은 상황은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중 부정적인 경험은 많든 적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흔히 스트

레스(stress)라고 한다. 즉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거나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과 같은 부정적 정서 특성(조

준오, 나정, 2016)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의무는

대부분 어머니의 부담으로 인식되기에(서석원, 이대균, 2014; 유지연, 2019; 한지

현 외, 2015),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현대사회는 결혼 후 부모

세대와 비동거 보편화로 자녀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면서 어

머니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정지나, 2016).

이처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처음 양육하

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는 인

식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에 어머니는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는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강보미, 김경철, 2023). 그리고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 출산과 육아라는 생의 큰 변화를 짧은 기간에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과 역할, 과업에 대한 부담에 놓이게 되고(최윤희, 문혁준, 2016), 영

아기의 잦은 수유와 불규칙한 수면시간, 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박새롬 외, 2015; Sinai & Tikotzky, 2012).

즉 영유아를 양육하는 일상에서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죄책감, 개인 생활 제한 및 부족,

신체적 피로감, 부모의 고통으로 인한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홍예지, 이순형, 2017). 이처럼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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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회의적 생각으로 인해 영아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오아라,

2023), 영아의 발달에 직접 관계보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등의 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er et al.,

2016).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자 자신의 정신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민정 외, 2020).

우선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나 어려움, 부담감 등을 의미(Abidin,

1990)하며, 부모 역할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의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

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Coplan et al., 2003).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 부모 역할에 대한 고통 및 부

담감,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부모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의하였다(박정미 외, 2017). 또한 양육 스트레스

란 가족체계에서 직면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 자녀양육과 관련하

여 갖게 되는 심리적 ᆞ·신체적·정신적 부담감 부적응을 뜻하며(남미예, 2018), 가족

간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대면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윤혜영, 201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경험하는 고통으로 정의하였다(박시현, 2019).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신체적 피로, 개인 생활의 제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아름, 2021)으로 정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

인 태도나 행동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

의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김선희, 2021).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

녀의 출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

할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고통,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

용, 까다로운 자녀 기질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유희,

2022). 그리고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

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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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의미한다(지민정, 2023).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

하는 과정에 느끼는 우울, 사회적 고립, 자녀와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양육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

다고 평가하는 상태를 말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일

상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부모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지각, 자녀

의 특성에 대한 지각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오아라, 2023).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로의 전환기에 부모 대부분이 경험하고 미리 추

측되는 스트레스이므로 생활 속의 다른 중요한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

로 여겨질 수도 있다(윤인선, 2018).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하여 경험

되고 누적되므로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윤주, 김진숙 2012).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이 매일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잠

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시간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계속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윤인선, 2018). 장기간 지속되는 스

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 더욱 힘들고 역할갈등을 느끼게 하며, 가족

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진화, 2018, 최서윤, 201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므로 이를 완화,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나.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최근 사회의 변화는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문화

적 요인 외에도 매스미디어와 SNS 사용 증가로 공유하는 육아정보와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양육자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양육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

폭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신수희, 2018).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

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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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011)은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간 양육협력, 사회적지지

로 구성하였다. 이연숙(2016)은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일상적 스트레스, 건강 및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의 고통, 부모의 억압과 유능성의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윤정경(2021)은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주부 어머니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법을 이용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소진,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서 양육 스트레스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

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이 모두 양육소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는 양육소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박경미(2014)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따른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 양육 위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박경미는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영향요인으로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가족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장미해(2023)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자녀의 연령, 결혼 만족도 등이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의 고

통,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Abidin(1995)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행동

특성, 어머니 특성, 일반적인 생활스트레스 특성의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의 행동특성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셋째, 일반적

인 생활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샐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

한 생활스트레스로 분류하였다. Abidin는 부모로써의 역할과 부담이 양육 스트레

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특성, 사회적 지지, 어머니 자신의 특성, 주변의

상황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지연(2020)은 Abidin(1995)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로 제시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의 3가지

요인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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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과정

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

스를 말한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머니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지 못할 때 어머니의 지각

에 초점을 두며,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

지 못한다고 여기는 부모와 그 부모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김지연, 2020).

둘째, 까다로운 아동은 아이들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을 더 까다롭게 악화시키는 작용

을 하고,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자녀의 까다로움과 양육 간의 요인으로 작

용한다(유희, 2022). 까다로운 아동은 불규칙한 활동이 일상적이고, 새로운 경험

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아동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박성연 외, 2007). 즉 까다로운 아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기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과

정에서 나타나는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문제행동 정도를 의미하며, 유아의 까

다로운 기질에는 문제행동 수준, 아동의 기분이나 요구, 적응 등이 포함된다.

셋째, 어머니의 고통이란 유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이연숙, 2016). 즉 부모의 고통은

맞벌이, 양육환경 등의 스트레스에 일반적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더해진 어려

움으로 인식되며,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

만,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아동의

양육환경으로 하여금 어머니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는 양육에 관한 자신감

을 떨어뜨려 어머니로써 역할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유희, 2022). 즉 어머니

의 고통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양육 스

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 활동 제한에 따른 사회적인 고립과 역할 제한, 배

우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포함된다.

그리고 박정현(2019)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

트레스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또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긴장으로 정의를 내리며

양육성가심, 생활제한, 양육죄책감을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신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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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훈육유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연

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훈육 성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구성요소로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

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유희(2022)는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

운 아동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김지연(2020)은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3가지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신자(2022)는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항목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

레스(주거환경, 취업, 사회적지지 기반, 경제적 여건 등), 부모 역할 수행 부담감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의 부담감), 부모의 고통(배우자

관계, 건강, 부모의 억압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분류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연구

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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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내용 연구대상

Abidin(1995)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의 기질, 부모의 고통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부모

정경미 외

(2008)

Abidin(1995)가 분류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

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을 토대

로 측정함.

부모

엄지원(2011)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예측 변인을 도출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 부부간 양육협력, 사회적지지를 구성요

인으로 선정함.

영아를 둔

어머니

박경미(2014)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가족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도출함.

어머니

이연숙(2016)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감, 일상적 스트레스, 건강 및 배우자와의 관계, 부

모의 고통, 부모의 억압과 유능성

유아를 둔

어머니

김지연(2020)

영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 양육스트레스(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의

매개효과와 양육지식의 조절효과를 연구함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정신자(202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

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와 훈육유형 관계에

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함.

영유아를 둔

어머니

윤정경(202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을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하여 전업주

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미취학 자녀

의 어머니

장미해(2023)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

동을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선정

영유아를

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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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

유아기는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최초로 성립하는 시기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사회를 탐색하는 시기이다(Clark & Ladd, 2000). 이 시기

는 유아가 처음 사회 구성원과 상호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

적 능력이 중요시된다. 유아는 가정이 아닌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획득해 나간다(김태정, 2022). 사회 발달적 측면에서 이

러한 능력과 기술 습득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

요한 자원이 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정서 및 인지 발달과 연관성이 높고, 유아의 현

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고

(이혜수, 서주현, 2021; Denham, 2006; Raver & Zigler, 1997), 유아기에 형성되

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im & Lim, 2018).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지닌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 관계 형성, 타인 공

감 능력, 적절한 권리 및 요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 제시, 놀이에 참여, 적

절한 협상력과 타협으로 함께 즐길 수 있고(McClellan & Katz, 2001), 이는 향후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인생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분야이며, 유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적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

조하였다(김정희, 문혁준, 2011).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또래 관계를 유

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하며,

유아의 정서·사회발달과 자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구자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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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화과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행동과 가치관, 지식 등

을 습득하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화과정 속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성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김하련，2014).

이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에 관한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성

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했다(Rubin, 1995). 그리고 사

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개인적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며 사회의 규준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

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Hubbard

& Coie, 1994; Hurley, 2003).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이라 할 수 있다(Mills & Rubin, 1990).

국내 선행연구로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는 다양한 유능성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 스스로 정서·행동을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을 말하며(이현미, 2012), 유아가 다양한 사회상황 내

에서 타인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및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인관계를 통한 상

호작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최미숙, 2014).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 및 사회적 목표를 이루고 긍

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며(김순이, 2016),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은 유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서의 이해와 정

서표현, 정서조절 및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과 또래와의 사회성 발

달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유아 스스로 긍정적 태도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개인의 능력으로서 유아기에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였다(이영희, 2017).

이에 추가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사

회ㆍ정서적으로 적절하게 긍정적,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적, 정서적 유능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이희진, 2018),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적응

을 달성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이다(Lim, 2019). 그리고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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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속한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윤아, 2020).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란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적응을 위해 필요한 개인 내적

능력 및 개인 간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스스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포함한다(김형서, 2023).

최근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역량, 사회성, 사회적 능

력, 상호관계 기술, 또래 상호작용기술, 사교성 등의 용어로 사회·문화적 상황, 연

구자의 관점, 연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이윤아, 2020).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부모의 부모 양육태도, 정서, 경제ᆞ·사회적 배경과 지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성별, 연령, 성격, 자녀의 기질, 형제관계, 또래, 교사,

교실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이 있다(구자연, 2017; 김지연, 2016; 박시내,

202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생득적인 요소보다는 내·외적인 요인들과 복잡하

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하게 된다(김순이, 2016; 이희연, 장경은, 201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중요성에 관하여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

가 사회관계를 시작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정미애, 2022), 유아기

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심숙영, 임선아, 2018). 이에 관하여 선

행연구(O'Malley, 1977; Raver & Zigler, 1997; 이희연, 장경은, 2015)에 따르면,

유아는 여러 가지 상황 내에서 또래와 교사 등과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능

력을 배우는데, 이러한 능력은 사회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Raver & Zigler, 1997). 그리고 사

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O'Malley, 1977). 그리고 긍정적 사회적 유능성을

가진 유아는 사회적 기술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교육기관의 규칙이나 요구, 주

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Miller & Olson, 2000; 최혜진,

곽효민, 2017). 따라서 유아가 타인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유아는 성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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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사회적 관계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대인관계나 또래 관계에서 인기가 많으며, 주도적인 역할과 독립심이 강해서 스

스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Vaugh et al.,

2009). 이처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발달은 유아가 타인에게는 반응적

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독립적이며, 규칙에 순응하는 특징을 지니며, 성장하면서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행동들을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간다

(Johnson et al., 2000)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이 낮은 유아일수록 타인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맺기 활동에서 사회적 기술이 미숙하여 관계갈등의 발생이 높고, 관

계맺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어 복종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내, 2021). Merrell(2001)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품행문제, 물질남용, 비행 및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은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 습득하는 사회적 유

능성이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

저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며,유

아 자아 및 사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nderson &

Messick, 1974; Attili, 1990).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

아는 자아개념이 높고 또래와 상호작용이 원활한 반면, 부족한 유아는 낮은 자아

개념을 보이며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Kostelnik et al., 2015; 서정은, 2012; 안화진, 2015).

O'Malley(1977)는 사회적 유능성이란 상호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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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구성요인으로 인성 구조적 관점, 사회 상호작용적 관점, 행동 특성적 관

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인성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은 부정적 속성

또는 긍정적 속성을 지닌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보았다. 둘째, 사회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 소속된 사회조직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

하여 발달해 나가는 능력으로 보았다. 셋째, 동물행동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유

능성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적응과정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며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O’Malley(1977)

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Cavell(1990)은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Cavell의 연구

모형에 따르면, 각각의 요인들은 위계적인 연관이 있는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이후 유아는 사회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수행을 하게 되면서 유아

는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기 위

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Katz & McClellan(1997)는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구성 요소로 사회적 태도 또

는 성향, 사회적 지식과 이해, 사회적 기술, 정서조절 능력 등을 제안하였고 이들

구성요소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지속·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Kostelnik 외

(2015)는 사회성 발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 대인

간 기술, 자기 조절, 계획 및 결정하기, 사회적 가치, 문화적 유능성 등을 사회

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자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태정(2022)은 하위요인으로 불안-위축된 행동, 분노-공

격적 행동,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선정하였다. 김태정은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않지만 놀이성을 매개할 때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혜원(2005)은 사회적 유능감 교사용 척도를 개발, 구성요인으로 자기 조절적

측면인 정서성과 정서조절, 사회인지 측면인 또래관계기술과 사회적 규범이해로



- 31 -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이나 또래관계, 사회적 목표달성을 중요

하게 보면서도 대인관계 뿐 아니라 정서 및 조절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

는 능력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유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로 분류하여 측

정하고자 한다.

표 Ⅱ-5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구성내용 연구대상

O'Malley

(1977)

인성 구조적 관점, 사회 상호작용적 관점, 행동 특

성적 관점으로 분류

영유아,

학부모

Cavell(1990)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

여 사회적유능성의 개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영유아,

학부모

Katz &

McClellan

(1997)

사회적 태도 또는 성향, 사회적 지식과 이해, 사회

적 기술, 정서조절 능력

아동,

학부모

Kostelnik

등(2015)

긍정적 자아정체감, 대인 간 기술, 자기 조절, 계획

및 결정하기, 사회적 가치, 문화적 유능성 등을 사

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

아동,

학부모

이혜원(2005)

사회적 유능감 교사용 척도를 개발, 구성요인으로

자기조절적 측면인 정서성과 정서조절, 사회인지

측면인 또래관계 기술과 사회적 규범 이해로 제안

영유아,

교사

김태정(2022)
불안-위축된 행동, 분노-공격적 행동, 긍정-친사회

적 행동을 선정

영유아,

아버지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중

요시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구성요소 또한 각 연구자의 관점 및 특징, 연구대상에 따

라 차이가 조금씩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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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되며, 인간발달의 가장 민

감한 시기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로 자녀 양육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정 내 역할, 가족생활의 변화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는

직업인, 어머니, 주부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남미애, 2018).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자체가 일상적 신경질, 짜증, 당황 등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이 일상에서 지속 반복되어 일

어나면 양육 스트레스의 지각을 높이게 될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이에 더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기

도 하지만, 심리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생활을

제약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현인순, 2018). 그리고 여성의 사

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김민정 외, 2020) 작용하여 대체적으로 어머

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원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자녀의 특성에 기인한 요인, 어머니의 사회 관계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최항준, 조수

경, 2015). 그리고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자녀

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강보

미, 김경철; 2023; 이미영, 2019).

그리고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로 12

∼60개월 영유아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자녀가 어릴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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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Deater-Deckard & Scarr, 1996), 자녀가 9개월에서 36개월일 때 양육 스

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며 학령기에는 감소한다고 하였다(Crnic & Booth, 1991).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4∼5세에 이르는 시

점에서 점점 감소하고(손수경 외, 2016), 유아기로 갈수록 유아 스스로 행동을 조

절할 수 있음에 따라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김영미,

송하나, 2015)로 볼 때, 유아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아기는 가정이라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 교육기관에서 또래와 교사 등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 유아가 적절

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

요하다(문영경, 2020).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이후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인 발달은 유아기에 필수적인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

다(구자연, 2017; Frey et al., 2011). 이에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보

호와 사랑으로, 특히 어머니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유아의 사회

성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유

아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Eisenberg, 2014).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 간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보다도 강력하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

회적 기관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Anthony et al., 2005; Whittaker et al., 2011).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어 왔다(Whittake et al., 2011; 박남심 외, 2020).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 육아 효능감, 육아 행동, 자녀의 사회적 능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반

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하한다(이현희

외, 2013). 또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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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남미예, 201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옥주, 2016).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에서

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이희진, 2018), 아버

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

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영, 2018).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남심 외, 2020).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 유아의 정서 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유능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강수지, 2021).

이에 추가하여 가족 상호작용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최우수, 성영실, 2021),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효숙 외, 2021).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아버지,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정영미, 2022). 그리고 이웃의 지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에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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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상호작용의 균형성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 영향력을 보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현선, 202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가족관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볼 수 있다.

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보고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 역할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 사건의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

원으로 나타났다(Crnic & Greenberg, 1990). 즉 사회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현재

국내 기혼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양육 부담감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

을 포기하는 부모가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고령 출산에 따른 양육 스트

레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김영미 외, 2018).

어머니는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과 탐색에 필요한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김지연, 2016)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직업의 유

무와 관계없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울 증상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와 자녀 관계를 손상시키고, 가족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문제의 원인

이 된다(Gjesfjeld et al., 2010). 그리고 어머니는 유아와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

내며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양육 부담감 등을 경험할수록 유아는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Amato & Fowler, 200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다

수 진행되었다. 즉 유아의 성,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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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다(한준아 외, 2014). 그리고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 스

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찍 부모가 된 경우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

트레스는 더 많고(김상림, 박창현, 201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

령(35세 미만, 35세 이상)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는 없고,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자녀와의 관

계로 인한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이주옥, 2009),

반대 결과로 종단연구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이아름, 2021).

이외에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선행연구로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경우,

취업상태인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므로

자녀의 행동 및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나, 반면에 취업상태인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므로 자녀와 맺

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러나 선행연구

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 유무 즉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의

기질이나 학습기대와 관련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김영미, 송하나, 2015; 김진경, 2015; 손수민, 2012; 안지영, 2010; 이아

름, 2021; 이예진, 윤수정, 2018; 이주옥, 2008).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업주부 어

머니에 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신체적 피로감과 양육에 필요한 제한된

시간, 그리고 자녀와의 격리로 인한 불안,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고, 온전히 스스

로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양육해야 한다는 불안

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전업주부 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김나현 외, 2013; 김민정 외, 2020; 송영주 외, 2014; 임선아, 임효진, 2015; 최은

영 외, 2018).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로서 역할 이외에 직업인으로서 역할

을 추가로 수행하며 비취업모에 비해 긴 시간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므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비취업모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민정 외, 2020).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이선영, 안선희, 2016),

추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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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고(한준아 외, 2014),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 여부, 직업, 연령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예, 2018).

이상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서

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 출산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고령 출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로 연결되며, 35

세 미만의 일반 출산모 보다는 35세 이상 고령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박희진, 2006; 차삼숙, 2005).

한편, 유아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

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유아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mato & Fowler, 2002; Connell & Goodman, 2002).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발

달은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어

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

지한다(Eisenberg, 2014).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

에게 덜 온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함으로 간접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

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희 외, 2013). 이에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옥주, 2016).

특히 영유아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자율성과 신뢰감을 습득하는

시기이며, 양육자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현지, 201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사회적 유능성 차이분석에서 어

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취업 여부, 직업,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미예, 2018). 그리고 이와 유사연구로 모의 연령을 30세 이하, 31-35세, 36세 이

상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확인한 연구에서 취업모 연

령이 30세 이하인 경우가 31세-35세, 36세 이상 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비취업모인 경우 모의 연령이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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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영미, 2001).

한편, 어머니 첫 출산 연령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유

능성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유사연구가 있다. 즉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남미예, 2018). 그러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관계는 밀접

한 관련성이 있고,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서 모-자

녀관계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서 모-자녀관계의 애착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부분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고(현인순, 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이나 가족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9).

이외에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특성 원인의 영향

을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강보미, 김경철, 2023).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연

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구의 차별

성 측면에서 첫 자녀 출산 시기를 35세 미만을 일반출산,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등 연령대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변인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어

머니의 연령과 관련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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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모집단으로

하여, 첫 자녀 출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

산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고 30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

문업체 패널 조사를 통해 2023. 03. 22-04. 05(15일)까지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자료 중 최종 300명이 연구

에 이용되었고, 연구대상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Ⅲ-1 과 같다.

연령은 40∼49세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 31.7% 순으로 조사

되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42.3%로 가장 높았고, 대졸 37.7%, 고졸 이하 20.0%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장생활(자영업) 경력은 7년 이상이 45.7%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4∼7년 31.3%, 1∼3년 23.0%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

은 전일제 취업이 40.3%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30.0% 시간제 취업 29.7%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 시기는 20∼35세 미만이 66.7%, 35세 이상은 33.3%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

거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남아를 선호하던 가족관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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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300 100.0

연령

30∼39세 95 31.7

40∼49세 183 61.0

50∼59세 22 7.3

학력

고졸 이하 60 20.0

전문대졸 127 42.3

대졸 113 37.7

어머니의

직장생활(자영업)

경력

1∼3년 69 23.0

4∼7년 94 31.3

7년 이상 137 45.7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90 30.0

전일제 취업 121 40.3

시간제 취업 89 29.7

어머니의
첫 자녀 출산
연령

20∼35세 미만 200 66.7

35세 이상 100 33.3

남아 자녀의 수

0명 110 36.7

1명 152 50.7

2명 35 11.7

3명 3 1.0

여아 자녀의 수

0명 101 33.7

1명 154 51.3

2명 43 14.3

3명 2 0.7

표 Ⅲ-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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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의 축약형을 번안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양육 스트레

스 척도(K-PSI 축약형)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12문항,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1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증

되었고, 설문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리커

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의 고통 1 - 12 12 .875

역기능적 상호작용 13 - 24 12 .925

까다로운 아동 25 - 36 12 921

전체 36 .951

표 Ⅲ-2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300)

* 역 채점 문항: 22, 32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현심(1994)이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Scale-Kindergarten)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어

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11문

항), 인기도/지도력(8문항), 사회적 참여(5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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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8로 높게 나타났고, 대인 적응성, 인기도

/지도력, 사회적 참여를 하위요인으로 하여 신뢰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의 문항 번호 및 내적합치도 계수는 표

Ⅲ-3 과 같다.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대인 적응성 1, 3, 5, 7, 10, 12, 14, 19, 21, 22, 24 11 .885

인기도/지도력 2, 6, 8, 11, 15, 16, 17, 20 8 .859

사회적 참여 4, 9, 13 ,18, 23 5 .847

전체 24 .908

표 Ⅲ-3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300)

* 역채점 문항: 1, 5, 10, 14, 19, 21, 24

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 척도

출산 연령의 기준은 국제산부인과학회(1958)의 출산분류 기준에 따라 35세 이

상 임산부를 고령출산이라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어머니의 첫 자녀 출산 시기를

구분하여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20-34세)은 일반출산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녀 육아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하였다.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회귀분석 및 자녀 출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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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고령 출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첫 출산 연령

기준으로 35세 미만을 일반출산, 그리고 35세 이상을 고령출산으로 구분하였고,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조절회귀분석방법으로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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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이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하위요인들의 5

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모의 고통(M=3.192), 역기능적 상호작용

(M=2.109), 까다로운 아동(M=2.451)로 나타났다. 이때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Ⅳ-1 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연령에 따라 구분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출산의 경

우 부모의 고통(M=3.216), 역기능적 상호작용(M=2.107), 까다로운 아동(M=2.457),

전체 2.5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출산인 경우는 부모의 고통(M=3.145), 역기

능적 상호작용(M=2.113), 까다로운 아동(M=2.439), 전체 2.566으로 나타났다. 즉,

구분 M SD 왜도 첨도

부모의 고통 3.192 .688 -.320 .073

역기능적 상호작용 2.109 .766 .836 .039

까다로운 아동 2.451 .790 .287 -.583

전체 2.584 .642 .251 -.119

표 Ⅳ-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기술통계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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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출

산 연령과 관계없이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

출산보다 일반출산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Ⅳ-2 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령별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출산 연령 구분 M SD 왜도 첨도

일반출산

(35세 미만)

부모의 고통 3.216 .695 -.395 .089

역기능적 상호작용 2.107 .740 .792 -.024

까다로운 아동 2.457 .739 .343 -.422

전체 2.593 .614 .193 -.111

고령출산

(35세 이상)

부모의 고통 3.145 .675 -.176 .175

역기능적 상호작용 2.113 .821 .904 .104

까다로운 아동 2.439 .886 .232 -.870

전체 2.566 .699 .348 -.160

표 Ⅳ-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령별 기술통계 (N=300)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를 하위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하위요인들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인 적응성(M=3.725),

인기도/지도력(M=3.312), 사회적 참여(M=3.892)로 나타났다. 이때 해당 변인의

점수 값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참여가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아래 표 Ⅳ-3 에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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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출산 연령에 따라 구분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출산의 경

우 대인 적응성(M=3.705), 인기도/지도력(M=3.244), 사회적 참여(M=3.832), 전체

3.578로 나타났고, 고령출산은 대인 적응성(M=3.764), 인기도/지도력(M=3.449),

사회적 참여(M=4.012), 전체 3.710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변인의 점수 값이 높

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연령에 관계없이 사

회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출산보다 고령출산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

게 나타났다.

아래 표 Ⅳ-4 에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연령별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출산 연령 구분 M SD 왜도 첨도

일반출산

(35세 미만)

대인 적응성 3.705 .610 -.296 -.240

인기도/지도력 3.244 .580 -.588 1.460

사회적 참여 3.832 .616 -.606 .313

전체 3.578 .472 -.497 .580

고령출산

(35세 이상)

대인 적응성 3.764 .615 -.031 -.892

인기도/지도력 3.449 .604 -.002 .698

사회적 참여 4.012 .582 -.203 -.599

전체 3.710 .495 .291 -.552

표 Ⅳ-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연령별 기술통계 (N=300)

구분 M SD 왜도 첨도

대인 적응성 3.725 .612 -.204 -.445

인기도/지도력 3.312 .595 -.341 1.259

사회적 참여 3.892 .610 -.491 .161

전체 3.622 .483 -.186 .332

표 Ⅳ-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기술통계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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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이용

되고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1 1-1 1-2 1-3 2 2-1 2-2 2-3

1. 양육 스트레스 1

1-1. 부모의 고통 .774*** 1

1-2. 역기능적 상호작용 .884*** .487*** 1

1-3. 까다로운 아동 .908*** .545*** .763*** 1

2. 사회적 유능성 -.518*** -.264*** -.527*** -.523*** 1

2-1. 대인 적응성 -.625*** -.363*** -.587*** -.639*** .835*** 1

2-2. 인기도/지도력 -.237*** -.105 -.263*** -.231*** .775*** .357*** 1

2-3. 사회적 참여 -.220*** -.039 -.296*** -.216*** .748*** .411*** .598*** 1

*p<.05, **p<.01

표 Ⅳ-5 상관관계분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고통(r=.774, p<.001), 역기능적

상호작용(r=.884, p<.001), 까다로운 아동(r=.908,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r=-.518, p<.001), 대인 적응성(r=-.625,

p<.001), 인기도/지도력(r=-.237, p<.001), 사회적 참여(r=-.220, p<.001)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고통은 역기능적 상호작용(r=.487, p<.001), 까다로운 아동(r=.545, p<.0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r=-.264, p

<.001), 대인 적응성(r=-.363,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까다로운 아동(r=.76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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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r=-.527, p<.001), 대인 적응성(r=-.587,

p<.001), 인기도/지도력(r=-.263, p<.001), 사회적 참여(r=-.296, p<.001)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까다로운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r=-.523, p<.001), 대인 적응성(r=-.639, p<.00

1), 인기도/지도력(r=-.231, p<.001), 사회적 참여(r=-.216,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r=.835, p<.001), 인기도/지도력(r=.775, p<.001),

사회적 참여(r=.74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인 적응성은 인기도/지도력(r=.357, p<.001), 사회적 참여(r=.41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인기도/지도력은 사회적 참여(r=.59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

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부(-)적 상관이 나타남에

따라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β=-.51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반비례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 표 Ⅳ-6 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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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의

고령출산과 일반출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조절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다중조절회귀 모형을 실시하는 첫 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

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점수를 중심화(Mean-centering)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

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값인 VIF값이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중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먼저 양육 스트레스를 투입한 1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26.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389, β

=-.518, t=-10.451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출

산 연령을 첨가한 모형의 설명력은 28.2%로 증가하였다.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4.628 .099 　 46.663*** .000

양육 스트레스 -.389 .037 -.518 -10.451*** .000
***p<.001

표 Ⅳ-6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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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조절변수인 출산 연령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성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p<0.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출산 연령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면

서 설명력은 29.9%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B=-.388, β=-.166,

t=-2.6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

성과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를 요약하여 다

음의 표 Ⅳ-7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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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     F
B SE β

1 양육 스트레스 -.389 .037 -.518 -10.451*** .268 (.266) - 109.230***

2
양육 스트레스 -.388 .037 -.515 -10.485***

.282 (.278) .014 58.455***
출산 연령 .122 .050 .119 2.427*

3

양육 스트레스(A) -.309 .047 -.411 -6.586***

.299 (.292) .017 42.139***출산 연령(B) .120 .050 .118 2.421*

상호작용항(A*B) -.200 .075 -.166 -2.665**

***p<.001, **p<.01, *p<.05

표 Ⅳ-7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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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확

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어머니 첫 출산 연령이 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의 경향을 알

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출산 연령을 일반출산(35세

미만), 고령출산(35세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화 형태를 도표로 살펴본 결

과는 다음의 그림 Ⅳ-1 에 제시하였다.

그림 Ⅳ-1 을 보면, 출산 연령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

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

치는 부(-)적 영향은 출산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 간 부(-)적 영향을 강

화하는 조절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절효과 분석 후 도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출산 연령이 높은 고령집단은 일반

출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출

산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 출산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출산 연령은 양육 스트레스와 사

회적 유능성의 부(-)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요인이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하였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므로

일반출산 어머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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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영향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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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특히 첫 아이 고령 출산에 따른 저출산 문제로 심각

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첫 자녀 출생 연령을 35세 미만(일반출산), 35

세 이상(고령출산)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 확인

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보다도 강력하게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교육기관

에서의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

고 하였다(Anthony et al., 2005; Whittaker et al., 2011; 박남심 외, 2020). 그리

고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온정적 반응을 제어하여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희 외, 2013).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예, 2018; 최옥주, 2016).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이희진, 2018),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는 자녀 또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상관과 부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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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지, 2021; 박남심 외, 2022; 송민영, 2018).

이외에도 가족 상호작용 매개효과(최우수, 성영실, 2021), 가족 상호작용의 균

형성(서현선, 2023), 자아존중감(정명미, 2022) 등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지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효숙 외, 2021).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에 부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

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 연령이 부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하여 직업 또는 취업 여부, 학력 또는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분석, 그리고 일반출산(35세 미만) 보다 고령출산(35세 이상)

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박희진, 2006; 차삼숙, 2005) 등이 있다.

그리고 차이분석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연구는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있고 직업, 연령, 취업 여부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남미예, 2018)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확인되

지 않는다. 다만 이와 유사연구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남미예, 2018). 그러나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김영미, 송하나, 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

관계의 애착정도에서 취업 어머니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가족레질리

언스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박정현, 이미숙, 2019), 이외에도 영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 조절효

과를 보고한 연구(강보미, 김경철, 2023) 등이 있다.

즉 이 연구 결과 출산 연령이 높은 고령집단은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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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대한 평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출산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유능

성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는 고령출산 어머니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므로 일반출산 어머니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 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

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양육지원 서비

스 및 프로그램 강화, 양육자 건강지원 및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연계 강화, 일-

가정 양립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 등 제반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 센터 등에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해소할 수 있

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장소에 상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재정적 지원으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가 감소하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보다 향상될 것이다.

둘째, 조절효과 결과 일반출산(35세 미만)보다 고령출산(35세 이상)의 경우 신체

적, 정신적으로 힘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은 출산과 더불어 경

험하는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와 더불어 고령 출산모의 경우 고령 출산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출산모에 비해 나이가 많다는 피해의식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 존재하지만, 고령출산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보다 높은 것으로 관대

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 연구결과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 출산집단이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

의 사회적 유능감 감소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고령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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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비출산 부모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정

책 마련과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첫 자녀 출생에 의한 어머니의 일반출산(35세 미만)과 고령출

산(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

라서 본 조절효과 연구는 고령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적 현상과 연구의 차별성을 고

려하여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확인하고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첫 출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산으로 구분하여 표본 수 300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한국의 전 지역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표본 수를 확대하여 전 지역의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일반화 및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

다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 그리

고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는 조절효과

검증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 학력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고, 매개효과 검증을 병행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또는 매개된 조절효

과 등 보다 확장된 연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에 한정되어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도 있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양적 연구 외에도 심층적인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를 병행한 혼합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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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고령 출산모와 일반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질문에는 정
답이 없으며, 어머님께서 문항을 읽어보신 후 경험한 바를 기록해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후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의 e-mail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석사과정 : 양 유 순

e-mail : smile1128@hanmail.net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술적 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응답 자료의 통계분석 
o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응답자 성명, 성별,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동의안함 □ 

 o 설문조사가 끝난 후 응답자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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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사항

1. 다음의 질문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각각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10점 척도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어려움)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은 유아와 어머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2 어머니의 학력 ① 고졸미만 ② 2년제 대졸 ③ 4년대졸 ④ 대학원졸 ⑤기타

3

어머니의 
첫 자녀 출산시기 ① 20~35세 미만 ② 35세 이상

4
어머니의 직장생활 
(자영업) 경력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7년
④ 7-10년 ⑤ 10년 이상

5 어머니의 직업 ① 전업주부 ② 전일제 취업 ③ 시간제 취업

6 자녀의 성별 ① 남아의 수 ( ) ② 여아의 수 ( )

 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

  귀하는 현재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 – 10점으로 점수화할 때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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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키우면서 느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수준을 찾아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

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찜찜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

를 야기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

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

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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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 자신이 비교적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아이의 수면습관과 식사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중지시킬 때 생

각보다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을 한다. 1점.(1~3개) 2점.(4~5개) 3점.(6~7개)

4점.(8~9개) 5점.(10이상)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

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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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질문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각각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10점 척도로 대답해 주
시길 바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사회적 유능성)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 유능성이란 유아가 속한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
의 정서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
술의 습득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2. 만 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키우면서 느낀 사회적 유능성에 대
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수준을 찾아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을 잘 이끌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에게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현재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 – 10점으로 점수화할 때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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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사소한 일에도 잘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필요하다면 친구들에게 양보도 하면서 논다. ① ② ③ ④ ⑤

13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친구들의 짝으로 선택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들과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를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무슨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기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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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infants impact on social

competence: The Effect of Mother's Childbirth

Age Control

Yang, Yus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Currently, in Korea, the population decline continues due to low birth rates

as women expand their social advancement, individualism, and marriage age

are gradually delayed.

The purpose of this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reflecting the current era in which elderly bir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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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gradually increasing.

Research problem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Mother's parenting stress will affect infants' social

competence Is it?

Research Question 2. Is there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randomly sampled 300 people by classifying

the study subjects as aged 35 or older and general childbirth under 35 based

on the first childbirth age of mothers who have raised children in Jeju Island.

For data collection, 300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2, 2023

to April 5, 2023 (15th)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any. In addi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8.0

to analyze demographic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infant's

social competence, and the first childbirth age show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ocial compete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irst birth age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social compete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unseling program with the help of the family so

that the mother does not experience excessive stres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need for support policies through various education and counsel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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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stress and improve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for mothers of

elderly births.

Key words: parenting stress, social competence, and childbirth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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